
하늘은 계절에 따라 천변만화의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준다. 겨울에는 눈 덮인 설산으로 자신의 모습

을 드러낸다. 겨울 숲은 눈을 이불로 삼으며 동안거

(冬安居)를 난다. 이번 걸음은 해제(解除)를 저만큼

앞둔 겨울 보광사를 찾았다.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혹한끝에나선걸음이다. 

보광사로 가는 숲길 가장자리 햇살 녘에‘연우지

석(�友之石)’이 서 있다. 지난 1994년 불교개혁에

동분서주하던 중 교통사고로 졸지에 세상을 떠난 종

태 스님을 추모해 도반스님들이 세운 비석이다. 비

석은 종태 스님의 본사인 지리산 화엄사의 돌이라고

한다. 철분이 산화되면서 생성된 붉은색이 이루지

못한꿈인양해마다짙어간다. 

비석 건너편 눈 덮인 얼음장 밑으로 물 흐르는 소

리가 들린다. 몇 마리 곤줄박이가 영혼의 도반인 양

뭐라고지껄이며호로록호로록날아다닌다. 

“…전송하면서 / 살고 싶네 // 죽은 친구는 조용히

찾아와 / 봄날의 물 속에서 / 귓속말로 속살거리지 /

죽고사는것은물소리같다고….”(마종기) 

보광사의 본래 이름인‘고령사(高靈寺)’는 뒷산인

고령산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그러다가 조선조

영조가 부근에 있는 생모 숙빈 최씨의 묘소를 소령

원(昭�園)으로 추봉하면서 보광사라는 이름으로 바

꾸고원찰로삼았다고전한다.  

고색창연이 날로 더해가는 대웅전 건물은 흙을 쓰

지 않은 판벽이다. 현악기의 공명통 역할을 해서 안

에서목탁을치면그울림이퍽이나아름답다.  

만세루는 조선조 당시 법당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없었던 왕실의 상궁들을 위해 따로 마련한 예불공간

이다. 왕실의 원찰이 아니고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근래 시멘트 한 삽 쓰지 않고

옛 그대로 해체복원을 해서 눈 맛이 좋다. 기둥과 서

까래를 비롯한 부재들도 궁실에서 보듯 굵고 튼실하

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전통건물에다 알루

미늄 새시로 짠 유리문을 달았다는 점이다. 전통건

물은 전통성에 충실하지 않으면 생태건축이 되기 어

렵다. 

어실각 앞 향나무는 영조 임금이 어머니 숙빈을

기리며 심었다고 전한다. 수령이 3백년을 넘어 심재

(心材)에부후(腐朽) 현상을보이고있다.  

마침 제(祭)를 마친 유족들이 망자의 유품을 들고

와 소대(燒臺)에 넣고 태우고 있다. 시커먼 연기가 끊

이질 않는다. 망자의 옷 한 벌도 예전에는 무명이나

삼베 같은 천연섬유였으나, 요즘은 모두가 화학섬유

라서 함부로 태우기가 께름칙하다. 옷을 태울 때 발

생되는 다이옥신 때문이다. 이젠 절에서도 선별해서

소각해야할일이다. 

헌식대에 얹힌 공양물들은 제를 마치고 난 뒤 조

금씩 떼어다 주위의 새와 동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올린 것이다. 헌식대 주위로 새들의 발자국이 모여

있다. 눈 때문에 며칠을 굶은 토끼도 내려와 발자국

을 남겼다. 만류일체(萬類一體)라는 것이 다른 게 아

니다. 그러나 요즘 농약과 유전자 조작으로부터 안

전한것이드물어서적이걱정이다. 

대웅전 뒤로 멀찌감치 떨어진 산자락에 석불상이

머리에 흰 눈을 이고 있다. 부처님 등 뒤로 백발이 성

성한 노장처럼 눈 덮인 고령산 능선이 지나가고 있

다. 그아래로활엽수들도가지마다눈꽃을피웠다. 

눈꽃에도 종류가 있다. 설화(雪花)는 나뭇가지에

앉은 눈이요, 빙화(氷花)는 가지에서 눈이 녹아 물방

물처럼 얼어붙은 것이다. 무송(霧淞)은 서리가 나뭇

가지에 내려 그대로 얼어붙어 눈처럼 보이는 것이

다. 무빙(霧氷)은 공기 중의 습기가 나뭇가지나 줄기

에부딪쳐급히얼어버린성에의일종이다. 

겨울산은 볼 것이 없다고 한다. 풀은 말라 죽고, 나

무들은 낙엽을 떨어뜨렸고, 곤충들도 보이지 않는

다. 게다가 구릉과 골짜기와 산길이 모두 눈에 덮여

빈사(瀕死) 상태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들은 생태계

를 떠나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 움직임이 활발

하지 않을 뿐, 모두가 제 자리에서 숨을 쉬고 체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우

리의귀에잘들리지않을뿐. 

노랑턱멧새가 동자처럼 앞서 도솔암 길을 안내한

다. 오색딱다구리 한 마리는 나무 꼭대기에서 사시

마지 목탁을 내리고 있다. 조선 중기 문인인 송순(宋

純)은 딱따구리 소리를‘박박탁탁(剝剝啄啄)’이라고

표현했다.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것은 구멍을 파

기 위함만은 아니다. 딱따구리는 강한 부리로 나무

를 톡톡 쳐서 그 안에 벌레가 숨었는지를 알아낸다.

‘그 안에 뉘 계시오?’하며‘박박탁탁’노크를 해대

는것이다. 

산길 주변 골짜기에 다래나무가 간간이 눈에 띈

다. 세상을 등진 은자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다고‘다

래’라고 이름을 붙인 건 아닌지 모르겠다. <동의보

감>에 다래 안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것을

멎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으니, 은자들이 세

간에 살면서 열 받힌 가슴을 다래로 식혔을 법도 하

다.  

도솔암오르는숲길은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떡갈

나무, 신갈나무, 느티나무, 쪽동백, 단풍나무, 서어나

무…등등이 총림을 이루고 있다. 몇 그루 소나무가

살아남아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그들의 전성시대

는 이미 끝이 났다. 식생의 천이를 감안해도 오늘날

의 고령산 숲 모습은 4반세기 전 영조 당시에도 이러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굴참나무가 참나

무세력을이끌고있다. 

굴참나무는 코르크 성질의 껍질을 보면 다른 참나

무와 쉽게 구별된다. 먼 옛날 스님들이 첩첩산중에

임시로 거처할 토굴을 지을 때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지붕재료가 바로 굴참나무 껍질(굴피)이었을

것이다. 

해발 450미터에 자리하고 있는 도솔암은 일제 때

용성 큰스님이 1915년부터 3년간 주석하며 빼앗긴

나라의미래를고뇌하던곳이라한다. 100년된노송

은 그때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도솔암은 쓰러지기 일보직전이다. 언제

내걸었는지도 모를 불사 현수막이 세월에 퇴색된 채

삭풍끝에펄럭이고있다. 

또 유감스런 것은 도솔천에 와서까지 함부로 버려

진 음식물 쓰레기를 봐야한다는 사실이다. 음식물

쓰레기들이 버려진 곳은 바로 보광사 상수원 계곡이

아니던가. 이건도무지도솔천의모습이아니다. 

정상에 오르면 천산만봉이 눈 아래 굽어보인다.

불국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감악산…. 날이 쾌청

하면개성송악산이자운빛으로보인다고한다. 

http://cafe.daum.net/templeeco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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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전뒤로멀찌감치떨어진산자락에석불상이머리에흰눈을이고있다. 그아래로활엽수들도가지마다눈꽃을피웠다. 

영조대왕 때 원찰로 지정

기둥∙서까래 굵고 튼튼

일제 때 용성스님 주석했던

도솔암 쓰러지기 일보직전

정상에 올라서면

불국산 사패산 북한산 등

한눈에 굽어 보여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22) 고령산 보광사의 겨울살림

…
…

도솔암 토굴과

굴참나무껍질.

보광사설경.

만세루 전나무숲

(왼쪽)과 어실각

향나무(아래).


